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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6월 3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 30.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가능)

 문의 :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김상모 과장(044-203-5360), 김태우 사무관(5366)

“올 여름, 에너지를 부탁해”로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문화 정착

- 2015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와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* 는

6월 30일(화),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2015년 하절기 국민

절전캠페인 출범식 을 열었다.

*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 : 에너지시민연대, 한국여성단체협의회, 새마을운동

중앙회,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,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이 모인 시민단체 협의회

ㅇ 이는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규제 시기*(6.29～8.28 시행)에 맞추어

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에너지

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.

* (공공) 건물 실내냉방온도 제한(전기식 : 28℃이상, 비전기식 : 26℃이상) 등

(민간) 문 열고 냉방영업 제한, 적정냉방온도(26℃이상) 권고

□ 출범식 참석자들은 “올 여름, 에너지를 부탁해!”라는 슬로건 아래 세

가지 실천요령을 알리는 거리캠페인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(SNS)을 통한

절전서약 이벤트를 담은 국민 절전캠페인을 전개하기로 다짐했다.

실천 요령 :

➀ 컴퓨터를 부탁해:　컴퓨터 켤 때는 본체 먼저, 모니터 전원은 1분 후

➁ 냉장고를 부탁해:　냉장실의 공간은 여유있게, 냉동실은 가득 채우는 센스!

➂ 전등을 부탁해:　백열등을 LED 조명으로, 바꾸기만 해도 완전 이득!

절전 서약 이벤트 : 절전 우수사례를 온라인 상에서 댓글로 공유함으로써

참여자의 전기절약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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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“캠페인 참여 선언”을 통해

합리적인 에너지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.

ㅇ 이후 진행한 거리캠페인에서 국회의사당 앞의 상가 입주민들과

직장인들에게 부채, 온도계 및 멀티탭을 나눠주면서 적정온도를

지키고 문 닫고 냉방 영업하는 것에 감사 의미를 전달했다.

ㅇ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은 온실가스 감축에 온 국민이 쉽게

동참할 수 있으면서도 가치가 높은 일임을 알렸다.

ㅇ 또한, 캐릭터 조형물을 이용한 국민참여형 퍼포먼스*를 통해 전기

절약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.

*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

더쿠(DUCKOO) 조형물과 함께

플러그 형태의 차단봉을 뽑음으로써

조형물을 직접 만지고 함께 사진촬영

□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 는 각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

에너지사용제한규제 시기동안 대국민 절전캠페인을 전국으로 펼

쳐나가기로 했다.

* 서울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영등포구청 협조로 하절기 에너지절약 홍보를

위한 합동 거리 캠페인 진행

□ 출범식에 참석한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

“올해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문화를

확산하고, 에너지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

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ㅇ 또 “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외의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

는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여름에는 시행

하지 않는다.”라고 밝혔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김태우 사무관(☎ 044-203-53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